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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와공경, 원융과화합의예를올리다
민족의 화해와 용서,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

한 평화대회가 지난 9월27일 전국에서 모인 5만여
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. 이날
은 특히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. 한반도평화대회
는 지난해 조계종 대표단이 UN 반기문 사무총장을
예방하면서 구체화 됐다. 올해 2월20일 대회를 선포
한 이후 세미나와 국제포럼 개최, 조계종 주요 인사
들의 국립현충원 합동참배, 범어사 수륙재, 통도사
위령재, 임진각에서 평화의 불 이운법회와 5월8일
진관사 세계 28개국 주한대사 초청 리셉션으로 이
어졌다. 그리고 비무장지대(DMZ) 평화순례와 독도
함에서 열린 풍등제, 열린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로
진행됐다.
정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년간 다채롭게 열린 평

화기원의 행진은 9월27일 평화대회로 결실을 맺었
다. 피아를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희생된 모든 생명을
위로하고,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날 행사는 방
송인 신영일과 음악감독 박칼린의 사회로 3시간 동
안 진행됐다. 주요 내용을사진으로담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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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위원
장인 수불스님(범어사주
지)이 한반도와 동북아의
평화를 위한‘부산선언’
을 낭독하고 있다. 

② 한반도평화대회의 시작을
알리는 평화의 종 타종. 

③ 금강경을 독경하고 있는
사부대중. 

④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
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
니에서 채화해온‘평화의
불’을 이운하고 있다.

한국전쟁정전60주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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